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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 다섯 가지 물음의 순서 — 어디서부터 물어야 하는가

◆ 이 결정에 걸린 사실 여섯 줄 — 확인된 숫자만

◆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넷 — 「고1 자퇴 1만 명」은 공식 표에 없습니다

◆ 정하기 전 열여섯 가지 점검표 ·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2026년 8월 기준 · 입시CUBE 표지 빼고 5면

입 시 C U B E

06 자 퇴 와  검 정 고 시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판단 점검표

N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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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한눈에

앞의 다섯 편을 순서로

이 시리즈는 자퇴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정할 일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뿐입니다. 이 편은 앞의 다섯 편을 「정하는 순서」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먼저 물으실 것 어디에 있나

1 힘든 것인가

계산인가

N1 — 여기서 갈립니다

2 휴학은 안 되는가 N4 —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3 무엇이 닫히는가 N2 — 요강 552줄

4 정시 계산이 맞는가 N3

5 돌아올 시점은

언제인가

N5

1번에서 갈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헛계산입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것이면 입시 계산이 답이 아닙니다.

2번을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자퇴냐 계속 다니냐」 둘로만 보시면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출처: 앞의 다섯 편과 같습니다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기재요령·시행령,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2026년 8월 기준).

입시CUBE · 무료  자료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2 ◆ 다음 3 · 숫자만 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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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  숫자만  모으면

이 결정에 걸린 사실들

무엇 숫자 어디서

고교 학업중단율

(2024학년도)

2.1%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20학년도 1.1% 〃 — 네 해 만에

수시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막아 둔 줄

552 2027 요강 집계

그중 학종 286 〃 — 가장 좁습니다

정시 원서 세 장 가·나·다군

돌아올 수 있는 시점 3분의 2 당해 학년 수업일수 기준

이 여섯 줄이 이 시리즈에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런 이야기 사실은

「고1 자퇴가 1만

명이다」

공식 표에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전략적 자퇴가

늘고 있다」

통계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자퇴생이 대학을 더

잘 간다」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대학이 자퇴를

불리하게 본다」

이것도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 두 줄을 함께 보십시오. 유리하다는 근거도, 불리하다는 근거도 저희는 못 찾았습니다. 양쪽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출처: 위와 같음.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다」와 다릅니다 — 저희가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3 ◆ 다음 4 ·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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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  점검표

정하기 전에 열여섯 가지

먼저 — 어느 경우인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갈랐는가

힘든 것이면 상담 을 받아 보았는가

학업중단 숙려제 를 안내받았는가

다음 — 가운데 길이 있는지

휴학 이 되는지 학교에 물어봤는가

결석 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꿈드림 같은 기관을 알아봤는가

결정을 한 학기 미룰 수 있는가

그다음 — 무엇이 닫히는지

가려는 대학이 검정고시를 받는지 확인했는가

성적 산출 방법 을 확인했는가

지역인재 를 쓸 계획이었는가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입시CUBE · 무료  자료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4 ◆ 다음 5 ·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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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 돌아올 길

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 을 공고에서 봤는가

돌아올 기한과 기준 을 정했는가

수업일수 3분의 2 제한을 아는가

혼자 하루를 짤 수 있는 아이인가

0 4  ·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결정이 맞는지

무엇이 닫히는지 대학이 어떻게 볼지

돌아올 길과 시점 수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확인하실 자리 아이가 혼자 해낼지

오른쪽 칸을 자신 있게 말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그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랫줄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학교가 짜 주던 하루를 스스로 짤 수 있는 아이인가.

저희가 본 바로는 이 결정의 결과를 가른 것이 대개 그것이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여섯 편을 쓰면서 가장 조심한 것은 겁을 주지도 부추기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이야기되는 것에 견줘

확인된 것이 아주 적습니다. 확인된 것만 담았고, 확인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은 가정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 결정이

모르는 채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입시CUBE · 무료  자료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5 ◆ 다음 6 ·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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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  자주  묻는  것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Q.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도 될까요?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가 절차를 아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휴학이 되는지, 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돌아올 때 절차가 어떤지 — 이건 학교에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말하면 붙잡을 것 같아서」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는 붙잡는 것이 일이기도 합니다. 숙려제 자체가 그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붙잡히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정한 결정이 대개 낫습니다.

다만 학교가 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 대입 계산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이미 자퇴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를 찾아 응시 자격과 다음 시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일정이 정해집니다.

둘 — 가려는 대학의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입학처에 전화하십시오.

셋 — 하루 계획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학교가 짜 주던 시간표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스스로 채우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입니다.

넷 — 꿈드림 같은 기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검정고시 준비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이 닫힌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먼저 가르고, 가운데 길을 알아보고, 무엇이 닫히는지 세어 보고, 돌아올 시점을 정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와 요강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검정고시 일정과 학적 절차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입시CUBE · 무료  자료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 6 ◆


